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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창업태도와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로 자기규제초점과 심리적 거리에 주목하였다. 자기규제초점은 향상초점과 

예방초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향상초점집단과 예방초점집단이 창업에 대한 심리적 거리에 따른 창업태도와 행동의도의 영

향력을 이원변량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자기규제초점에 따라 창업태도와 행동의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즉, 예방초점집단보다는 

향상초점집단에서 행동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거리에 따라 이들의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본 결과, 향상초점집단

에서는 창업에 대해 심리적 거리가 멀 때보다는 가깝다고 느낄 때 창업태도와 창업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예방초점집단에서는 창업

에 대해 가깝다고 느낄 때보다는 멀다고 느낄 때 창업태도와 행동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학문적 의

의와 실무적 시사점 그리고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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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기쁨을 추구하고 슬픔을 회피하라.”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이 
말은 그리스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철학자와 심리학자

들이 인간의 동기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되는 원칙이다. 인간의 
동기를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쁨(쾌락)추구, 슬픔

(고통)회피’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리학자들은 ‘쾌락추구, 고통회피’
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규제한다고 보고, 이를 자기규제(Self Regulation)라 불렀다. 
특히 Higgins(1996)는 자기규제초점이론(Self Regulatory Focus 

Theory)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인간의 자기규제 시스템이 어

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하였다. 사람들은 ‘쾌락추구’라는 목

표와 ‘고통회피’라는 두 관점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 어떤 

사람은 ‘쾌락추구’에 목표를 두고 행동을 하는 반면, 어떤 사

람은 ‘고통회피’에 목표를 두고 행동을 한다. 따라서 어떤 목

표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의사결정의 내용이 달라진다.
Higgins(1996; 1997)의 이론에 따르면, ‘쾌락추구’라는 목표를 

설정한 사람들은 이상(Ideals)에 행동의 초점을 맞추고 자기규

제를 실시한다. 반면, ‘고통회피’를 목표로 설정한 사람들은 

의무(Oughts)에 행동의 초점을 맞추고 이에 따라 자기규제를 

실시한다. 이상에 초점을 맞추어 자기규제를 하는 것은 향상

초점(Promotion Focus)으로, 의무에 초점을 맞추어 자기규제를 

하는 것은 예방초점(Prevention Focus)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사람들이 이상에 목표를 두면 ‘향상초점’이 되어 발전, 달성, 
열망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 방향으로 자기규제를 실

시하는 반면, 의무에 목표를 두면 ‘예방초점’이 되어 책임, 의무, 
안전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는 방향으로 자기규제를 

실시한다(Ha, 2012). 즉 의사결정자가 향상초점을 하게 되면 

이득으로 상황을 프레밍하고, 예방초점을 하게 되면 손실로 

상황을 프레밍 한다. 이 때 실제 결과가 성공적이면 향상초

점에 따라 자기규제를 실시한 사람들은 즐거움과 행복감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한다. 예방초점에 따라 자기규제를 실

시한 사람들은 안도감을 느낀다. 반대로 실제 결과가 성공적

이지 못한(실패) 경우, 향상초점에 따라 자기규제를 실시한 

사람들은 슬픔을, 예방초점에 따라 자기규제를 실시한 사람은 
걱정이나 불안감을 느낀다. 또한 자기규제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는 목표달성 전략에도 차이를 발생시킨다. 향상초점을 

가진 사람들은 긍정적인 결과에 민감하므로 진취적인 접근전

략(열심히 하자)을 취하고, 예방초점을 가진 사람들은 부정적인 
결과에 민감하므로 경계하는 회피전략(조심해서 하자)을 취한다

(Higgins, 2012).
앞서 살펴보았듯이, 자기규제초점이론은 불안과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의 심리치료를 위해 개발되었다(Strauman & Higgins, 
1987; Higgins, 2000; Idson et al. 2000; 2004). 그러나 최근에는 

설득메시지 등의 연구에도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이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기규제초점과 메시지내용이 불일치할 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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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일치할 때, 채소와 과일소비가 늘고(Cesario et al. 2004; 
Latimer et al. 2008; Spiegel et al. 2004), 햇빛차단제 사용이 

늘고(Keller, 2006; Lee & Aaker, 2004), 신체활동도 증가하고

(Latimer et al. 2007), 금연의도도 증가한(Kim, 2006; Zhao & 
Pechmann, 2007) 것으로 나타났다.

Higgins(1996)는 개인의 자기규제초점이 성격적 특성이어서 

쉽게 바뀌지 않는 개인특성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상황

에 따라 일시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동일

한 메시지라 하더라도 사람들의 개인적 성향이나 의사결정 

상황 등에 따라 의사결정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Zhao & Pechmann(2007)은 동일한 광고메시지를 제시하더라도 

소비자의 개인적 특성과 구매상황에 따라 메시지를 다르게 

지각하고 이로 인해 광고 및 제품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Aaker & Lee(2001)는 자기규제조절초

점에 따라 정보처리방식과 고려하는 제품속성이 다르며 이로 

인해 의사결정 내용이 달라진다는 점을 밝혔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자기규제초점이론은 사람들이 최종 

목표를 어떤 관점(이득 혹은 손실)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자

기규제 시스템(향상초점과 예방초점)이 달리 작동하고, 그로 

인해 정보처리와 의사결정의 방법과 결과가 달라진다고 주장

한다. 이 이론은 창업자와 비창업자의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

라 창업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도를 설명하는데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창업자는 향상초점을 가진 사람인가, 예방초

점을 가진 사람인가?, 자기규제초점에 따라 창업에 대한 태도

와 행동의도가 다른가? 어떻게 상황을 프레밍 해야 사람들의 

창업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도가 호의적으로 바뀔까? 본 연구

에서는 Higgins(1996; 1997; 2000)가 제안한 자기규제초점이론

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Ⅱ. 기존연구 검토 및 가설설정

2.1 자기규제초점이 창업태도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규제초점이론은 동기적 측면에서 위험행동을 설명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Higgins, 1997). 앞서 살펴보았듯이, 
향상에 초점을 두면, 사람들은 성장과 발전이라는 욕구를 바

탕으로 목표를 이상적인 자기(Ideal self)와 쾌락추구에 두고, 
긍정적인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반면에 예방에 초점을 

두면, 사람들은 안전에 대한 욕구를 바탕으로 목표를 의무적인 
자기(Ought Self)에 초점을 두고, 부정적인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향상초점을 가진 사람들은 목표달성을 위해 
이득(위험)을 추구하는 진취적인 전략을 사용하고, 행동의 결

과가 성공이면 즐거움을, 실패하면 우울감을 느낀다. 반면 예

방초점을 가진 사람들은 목표달성을 위해 손실(위험)회피적인 

안전한 전략을 사용하고, 행동의 결과가 성공이면 안도감을, 
실패하면 불안이나 초조한 감정을 느낀다.

이러한 의사결정자의 심리적 특성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

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위험과 이득(손실) 지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은 이득을 얻는 것에 초

점을 두기 때문에 향상초점과 관련이 있다. 반대로 위험은 

곧 손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손실에 초점을 두는 사람들은 예

방초점과 관련이 있다(Crowe & Higgins, 1997). 동일한 위험과 
이득 상황이라도 향상초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득을 크게 
위험은 낮게 지각할 수 있고, 예방초점을 가진 사람들은 위

험을 크게 이득을 더 낮게 지각할 수 있다(Bryant & Dunford, 
2008). 따라서 향상초점을 가진 사람들이 예방초점을 가진 사

람들에 비해 이득 추구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창업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위험한 선택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향상초점을 가진 사람들은 이득에 민감

하고 예방초점을 가진 사람들이 손실에 민감하다는 사실은 

사람들의 창업행동을 설명하는데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창

업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것을 의

미한다. 따라서 손실에 민감한 예방초점을 가진 사람들보다는 
이득에 민감한 향상초점을 가진 사람들이 창업에 대해 보다 호

의적이고 창업의도 또한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Bae & Lee, 
2015).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가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자기규제초점에 따라 창업태도 및 창업의도에 미치

는 영향은 다를 것이다

 1-1: 예방초점을 가진 사람보다 향상초점을 가진 사람들의 

창업태도가 더 호의적일 것이다.
 1-2: 예방초점을 가진 사람보다 향상초점을 가진 사람들의 

창업의도가 더 높을 것이다.

2.2 자기규제초점과 심리적 거리가 창업태도

및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사람들이 평소 향상 혹은 예방적인 성향을 보인다 하더라도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의사결정자가 놓인 상황과 맥락에 

따라 성향이 바뀔 수 있다(Higgins, 1996; 2000; Ha, 2012). 보다 
중요한 점은 상황과 맥락이 비의식적인 과정(Nonconscious 
Processes)을 통해 의사결정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Park, 2010; Ha, 2012). 이에 따라 Liberman & Troop(1998)가 

제안한 해석수준이론(Construal Level Theory)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이들의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비교적 가까운 

시점에 사건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면, 사건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잘 표상한다. 즉, 사건을 하위수준에서 해석

한다. 반면 비교적 먼 미래에 사건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잘 표상한다. 즉, 사건을 상위수

준에서 해석한다. 이에 따라 동일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건이 
발생할 시간적 거리가 멀거나 가까운 정도에 따라 해석의 수

준과 의사결정의 내용이 달라진다. 초기연구들은 시간적 거

리에 따라 사람들의 선호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초점을 두었

으나, 점차 거리 개념을 공간적 거리, 사회적 거리, 발생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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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적 거리에 까지 확장하였다. 이후 이러한 거리 개념들을 

‘심리적 거리(Psychological Distance)’로 단일화 하였다.
기존연구에 따르면, 심리적 거리가 가까우면 사람들은 하위

수준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와 같은 실행가

능성(Feasibility)에 중점을 두어 구체적인 수단이나 방법을 의

사결정시 중요하게 고려한다. 반면 심리적 거리가 멀면 사람

들은 상위수준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왜 해야 하는지’와 같은 

바람직성(Desirability)에 초점을 두어 핵심적이고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목표를 의사결정시 중요하게 생각한다.
앞서 우리는 자기규제조절초점에 따라 창업태도와 창업의도가 

다를 것으로 예상하였다. 즉, 예방초점을 가진 사람들보다는 

향상초점을 가진 사람들의 창업태도가 더 호의적이고 창업의도 
또한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하지만 자기규제초점이 창

업태도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개

인의 심리적 거리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향상초점을 

가진 사람들은 창업성공으로 얻게 될 이득에 초점을 두어 창

업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와 창업의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창업이 심리적으로 멀다고 느낄 

때보다는 가깝다고 느낄 때 창업태도 및 창업의도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예방초점을 가진 사람들은 창업성

공으로 얻게 될 이득보다는 실패로 인해 입게 될 손실에 초

점을 두어 창업에 대해 그다지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것이며, 창업의도 또한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창업에 대한 심리적 거리에 따라 창업태도 
및 창업의도에 다른 반응을 보일 것이다. 창업이 자신과 가

깝다고 느끼면 창업실패에 따른 위험을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창업에 대해 더욱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창업에 대한 심리적 거리가 다소 멀다고 느끼면 창업

실패에 따른 위험을 구체적으로 떠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창

업에 대해 보다 호의적인 태도를 보일 뿐만 아니라 창업의도 

또한 높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가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2: 자기규제초점이 창업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심리적 

거리에 따라 다를 것이다

 2-1: 심리적 거리가 가까울 때는 예방초점을 가진 사람들

보다는 향상초점을 가진 사람들의 창업태도가 더 호

의적일 것이다.
 2-2: 심리적 거리가 멀 때는 향상초점을 가진 사람들 보다

는 예방초점을 가진 사람들의 창업태도가 더 호의적

일 것이다.
가설 3: 자기규제초점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심리적 

거리에 따라 다를 것이다

 3-1: 심리적 거리가 가까울 때는 예방초점을 가진 사람들

보다는 향상초점을 가진 사람들의 창업의도가 더 높

을 것이다.
 3-2: 심리적 거리가 멀 때는 향상초점을 가진 사람들보다는 

예방초점을 가진 사람들의 창업의도가 더 높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3.1 표본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자기규제초점과 심리적 거리가 창업태도 및 창업의

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혀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현재 창업관련수업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

생들에게 연구자가 연구목적과 피험자의 권리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설문참여를 부탁하였다. 이후 응답자들은 절차에 따라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최종 수집된 표본은 200명이

었고, 무응답 항목이 있거나 부실한 응답을 한 14명은 표본에서 

제외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최종 표본은 186명이었다.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연구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요인을 
추출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자기규제

초점을 개인의 성향으로 정의하고, 향상초점과 예방초점을 

묻는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GRFM(General Regulatory Focus 
Measure: Lockwood et al., 2002)을 7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

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Yang & Kim(2008)의 연구에서 번안한 것을 본 연구

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향상초점은 ‘일반적으로 나는 내 

인생에서 긍정적 결과들을 달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예

방초점을 측정하는 문항은 ‘나는 이득을 얻는 것보다 손실을 

예방하는 쪽으로 방향을 맞춘다’와 같은 문항이 대표적이다. 
문항의 구성 중 예방초점 문항들은 역코딩하여 중위수를 기

준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향상초점, 낮을수록 예방초점으로 

구분하였다. 신뢰도 검사 결과 향상초점 문항은 Cronbach’ α 

.906, 예방초점 문항은 Cronbach’ α .804로 나타났다.
심리적 거리는 Lee & Joo(2014)의 논문의 설문을 참고로 본

문에 맞게 수정 보완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창업에 대한 거

리를 객관적 거리가 아닌 주관적 거리로 측정하여,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 거리를 10점 리커트척

도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창업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거리를 

평균값을 기준으로 가깝고 먼 정도로 지각하는 두 개의 집단

으로 구분하였다. 창업태도는 ‘창업에 대한 정보탐색 및 보유

정도, 창업활동의 준비, 창업의 선호도 정도’로 정의하였다. 
창업태도는 Ha & Byun(2014b)의 논문을 참고하여 7개 문항을 
7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를 사용

하여 측정하였다. 신뢰도 검사 결과 창업태도 문항은 

Cronbach’ α .893으로 나타났다. 창업의도는 ‘장래에 스스로 

창업할 가능성에 관한 자신의 평가’로 정의하고, Krueger et 
al.(2000); Ha & Han(2010); Ferreira et al.(2012); Ha & 
Byun(2014a) 등이 사용한 3개 항목을 7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신뢰도 검사 결

과 창업의도 문항은 Cronbach’ α .88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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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증결과분석

4.1 자기규제초점이 창업태도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가설 1-1>과 <가설 1-2>에서는 예방초점을 가진 

사람들보다는 향상초점을 가진 사람들이 창업에 대해 더 호

의적이고 창업의도도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자기규제초점

에 따라 창업태도 및 창업의도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

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표 1>에서 보듯이,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1과 달리 향상초점을 가진 사람들과 예

방초점을 가진 사람들 간의 창업태도의 평균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5). 하지만 창업의도에서는 본 연구의 예상과 마찬

가지로 예방초점을 가진 사람들보다는 향상초점을 가진 사람

들의 창업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표 1> 자기규제초점에 따른 창업태도와 창업의도의 
평균차이 검정

자기규제초점 창업태도(평균, 표준편차) 창업의도(평균, 표준편차)

향상초점
3.500
(1.193)

4.528
(1.614)

예방초점
3.549
(1.282)

4.057
(1.520)

t .271 .044*

*p<.05, **p<.01, ***p<.001

4.2 자기규제초점과 심리적 거리가 창업태

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가설 2>에서는 자기규제초점이 창업태도에 미

치는 영향이 창업에 대한 심리적 거리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표 2>에서 보듯이, <가설 2-1>의 예상과 같이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경우에는 향상초점을 가진 응답자들의 

창업태도(M=3.932)가 예방초점을 가진 응답자(M=3.739)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p>.05). 
심리적 거리가 먼 경우에는 <가설 2-2>의 예상과 마찬가지로 

예방초점을 가진 응답자들의 창업태도(M=3.341)가 향상초점

을 가진 응답자들의 창업태도(M=2.846)보다 더 높게 나타났

다(P<.05). 따라서 <가설 2-2>는 지지되었다.

<표 2> 자기규제초점과 심리적 거리에 따른 창업태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심리적 거리
향상초점

(평균, 표준편차)
예방초점

(평균, 표준편차)
전체

가깝다
3.932

(1.023)
3.739

(1.225)
3.847

(1.114)

멀다
2.846

(1.143)
3.341

(1.325)
3.102

(1.258)

전체
3.500

(1.193)
3.549

(1.282)
3.523

(1.233)

자기규제초점과 심리적 거리가 창업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에서 보듯이, 자기규제초점에 대한 주효과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지만(F=.754, p>.05), 심리적 거리의 주효과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5.373, p<.001). 자기규제초점과 

심리적 거리의 상호작용효과는 본 연구의 가설과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3.912, p<.05).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2>에서 예상하였듯이, 심리적 거리에 따라 자기규제초

점이 창업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표 3> 자기규제초점과 심리적 거리가 창업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합 F

자기규제초점(A)
심리적 거리(B)

A*B
오차

1.035
24.983
5.373

250.222

1
1
1

182

1.035
24.983
5.373
1.374

.754
5.373***
3.912*

전체 2590.222 186

*p<.05, **p<.01, ***p<.001

<그림 1> 자기규제초점과 심리적 거리의 상호작용(창업태도)

4.3 자기규제초점과 심리적 거리가 창업의

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가설 3>에서는 자기규제초점이 창업의도에 미

치는 영향이 창업에 대한 심리적 거리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표 4>에서 보듯이, <가설 3-1>의 예상과 같이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경우에는 향상초점을 가진 응답자들의 

창업의도(M=5.084)가 예방초점을 가진 응답자들의 창업의도

(M=4.034)보다 높게 나타났다(P<.05). 따라서 가설 <3-1>은 지

지되었다. 심리적 거리가 먼 경우에는 <가설 3-2>의 예상과 

마찬가지로 예방초점을 가진 응답자들의 창업의도(M=3.714)
가 향상초점을 가진 응답자들의 창업의도(M=3.487)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P<.05). 따라서 <가설 3-2>는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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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자기규제초점 및 심리적 거리에 따른 창업의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심리적 거리
향상초점

(평균,표준편차)
예방초점

(평균, 표준편차)
전체

가깝다
5.084

(1.332)
4.304

(1.519)
4.742

(1.463)

멀다
3.487

(1.507)
3.714

(1.464)
3.604

(1.480)

전체
4.490

(1.603)
4.022

(1.514)
4.247

(1.572)

<표 5> 자기규제초점과 심리적 거리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합 F

자기규제초점(A)
심리적 거리(B)

A*B
오차

3.473
54.297
11.517
381.297

1
1
1

182

3.473
54.297
11.517
2.095

1.658
25.917***

5.497*

전체 3812.667 186

*p<.05, **p<.01, ***p<.001

자기규제초점과 심리적 거리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에서 보듯이, 자기규제초점에 대한 주효과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지만(F=1.658, p>.05), 심리적 거리에 대한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25.917, p<.001), 자기규제

초점과 심리적 거리의 상호작용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F=11.517, p<.05).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3>
에서 예상하였듯이, 심리적 거리에 따라 자기규제초점이 창

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상호작용효과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그림 2> 참조).

<그림 2> 자기규제초점 및 심리적 거리에 따른 
상호작용(창업의도)

Ⅴ. 결론

5.1 연구결과의 논의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손실에 민감한 예방초

점을 가진 사람들보다는 이득에 민감한 향상초점을 가진 사

람들의 창업태도가 더 호의적이고, 창업의도 또한 더 높을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자기규제조절에 따른 

창업태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가

설 1-2>의 예상과 같이 예방초점을 가진 사람들보다는 향상

초점을 가진 사람들의 창업의도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태도는 어떤 대상에 대한 긍정 혹은 부

정적 감정을 의미하기도 한다(Lee et al. 2015). 따라서 창업태

도는 이득이나 손실지각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자기규제

초점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에 대한 보완적 설명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와 공공기관들은 청년 취업의 일환으로 대학생들

에게 많은 창업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창업문화와 분

위기에 노출되어 대학생들이 창업에 대해 어느 정도 호감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재학 중이나 졸업시 벤처기업에 취업하거

나 실제 창업을 시도하는 학생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향상초점을 가진 사람들이 예방초점을 가진 사람들보다 창업

의도가 높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 창업지원정책 담당

자에게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지금까지 창업지원을 담당하는 

기관들은 무차별적으로 창업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지원하였다. 
그 결과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지원효과가 미미한 것도 
사실이다. 창업에 대한 관심과 호의적 태도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선별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실제 창업

에 나설 것인가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때 본 연구

에서 제시한 자기규제초점은 창업지원자를 선발하는 도구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거리에 따라 자기규제초점이 

창업태도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창업에 대해 심리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먼 사람들보다 창업태도와 창업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정부와 지원기관의 창

업분위기 조성과 문화 확산 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뒷받침해준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활동의 효과는 사

람들의 자기규제초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향상초점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창업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거나 창업인턴제 등을 
통해 창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창업과 더욱 가깝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창업지원프로그램의 내용을 

계획하거나 실행할 때는 이들을 목표고객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예방초점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직접참여 프로

그램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단순히 창업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만들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창업을 바라

보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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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창업분야에서는 창업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개인의 특성에 주목한 연구들이 많았다. 이에 

따라 성취욕구, 내적 통제성, 위험감수성, 자기효능감 등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변수들이 창업태도와 행동을 설명하는 
변수로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창업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기업가정신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데 이들 변수들이 많이 활

용되었다. 본 연구의 학문적 의의는 최종 목표를 어떤 관점

(이득 혹은 손실)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자기규제 시스템(향
상초점과 예방초점)이 달리 작동하고, 그로 인해 선택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자기규제초점이론을 창업태도와 행동을 설명하는 

변수도 도입한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창업자의 

특성과 창업동기를 이해하는 연구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5.2 연구의 한계점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자기규제초점이론에 대한 연구들은 의사결정자의 평소 성향

이 향상 혹은 예방적이라 하더라도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그 

성향이 바뀔 수 있다고 주장한다(Higgins, 2000; Ha, 2012). 본 

연구에서는 자기규제초점을 개인의 성향으로 보고 상황이나 

맥락의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창업에 대한 심리적 

거리도 주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향

후 실험연구를 통해 자기규제초점과 심리적 거리의 영향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자기규제초점이론은 개인의 심리적 특

성을 설명하는 여러 변수들 중 하나이다. 결론의 논의부분에

서도 언급하였듯이, 창업자의 특성과 창업태도와 행동을 설

명하기 위해 기존연구에 도입된 성취욕구와 내적 통제성, 위

험감수성, 자기효능감 등과 같은 심리적 특성변수들과의 관

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즉, 자기규제초점을 성향으로 정

의하는 경우, 성취욕구와 내적 통제성, 위험감수성 등의 개인의 
심리적 특성변수들과 그 개념이 중복되는 경향도 있다. 향후 

이들 심리적 특성변수들과의 차이와 유사성을 밝히는 추가연

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편의를 위해 창업 관련 

수업과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연구결과를 일

반화하기 위해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창업자와 

비창업자들을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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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Regulatory Focus and Psychological

Distance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Ha, Hwan Ho*

Byun, Chung Gyu**

Abstract

Self Regulatory Focus Theory explained two different self-regulatory systems(promotion focus and prevention focus) to achieve a goal. 
According to this theory, people have different type of goal(approach pleasure and avoid pain) and use different type of strategy to 
achieve the goal. Promotion focus targets their attention to positive outcomes and the achievement of gains. On the other hand, 
prevention focus targets attention more to negative outcomes and the avoidance of losses. Also, promotion focus tends to use approach 
and eager strategy to achieve the goal and prevention focus tends to use avoidance and vigilant strategy.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self regulation focus on attitude and intention toward business start-up. We proposed that promotion focused people will respond more 
positively to the attitude and intention toward business start-up than prevention focused people. This likely because promotion focused 
people tend to focus more ideals and gains, where prevention focused people tend to focus more safety and risk. And also we proposed 
that these effect will be influenced by psychological distance. This study investigated these relationships using 186 under graduate 
students. The result of analysis indicated that promotion focused people responded more positively on the intention toward business 
start-up than prevention focused people. But it had not any effect on the attitude toward business start-up than prevention focused people. 
Self regulation focus and psychological distance turns out to be a significant factors that influence attitude and intention toward business 
start-up. Finally, we concluded with a discussion of the implications of the research finding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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